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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논문에는 기존의 페르시아어 문법에서 ‘과거진행시제’라 명명되던 형태론이 

단순히 과거진행의 의미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의성을 지닌 문법 형태임을 

고찰하였다. 기존의 ‘과거진행시제’라는 용어는 형태론이 갖는 다의성을 드러낼 수 

없을 뿐만 아니라 시제와 상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용어였다. 이 논문에

서는 ‘mi-과거어근-과거 수/인칭 어미’의 형태론 자체를 ‘과거진행형’으로 명명함으

로 해서 형태론과 그 형태론이 갖는 기능 및 의미와의 차이를 두고자 했다. 

또한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법적 개념과 용어를 바탕으로 페르시아어 과거진

행형의 다의성을 분석하여, 과거진행형이 크게 두 가지, 즉 상의 의미와 양태의 의

미를 전달하는 형태론으로서 역할 할 수 있음을 보였다. 상의 의미에 대한 하위부

류의 의미들은 미완료, 진행, 습관, 반복으로서, 이들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이 미완

료일 수 있으나, 각각 동사의 특성에 따라 전달할 수 있는 의미와 환경이 다른 바, 

네 가지의 개별적 의미범주로 분류하였다.

페르시아어의 과거진행형은 비사실성 혹은 반사실성을 나타내는 양태, 후회 및 

바람의 의미도 나타낼 수 있다. 많은 언어들에서 이러한 의미가 단순과거 및 과거

완료를 통해 실현된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페르시아어의 과거진행형은 언어유형론

적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형태일 것이다.




